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제19839호 ��
스포츠

인천아시안게임에이어인천장애인아

시안게임이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

(Impossible Drives Us)는 주제로 오는

18일화려한막을올린다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

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폐회식제작발표회를열고일주일간의대

회시작과끝을알릴공연에대해 설명하

는자리를가졌다

박칼린 총감독은 불가능 앞에서 끓어

올랐던인간의순수한열정과창의성에초

점을 맞춰 이들과 이를 도운 사람들의 삶

과 도전을 축하하려 한다는 말로 개회식

공연의취지를축약했다

크게 4장으로구성돼18일오후 5시45분

부터인천문학경기장에서열리는 개회식

은 총 564명 연인원 1400여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출연진들이다양한공연으로꾸

며낸다

1장 [BE] 인류 존재하다는각기다른

모습으로존재하는인류의모습을축하하

는 자리다 이어 개최국기와 대회의 주인

공인각국선수단이입장한다

2장 [IMPOSSIBLE] 불가능 그 높은

벽은 장애와 그 장애를 극복해가는 여러

조력자의노력을표현했다

이어 3장 [CREATIVITY] 창의성이

라는열쇠에서는대형바퀴 외발자전거

의족 의수 등으로 되찾은 신체의 자유를

표현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성화 점화로

절정에이른다

마지막 4장 [CELEBRATION] 인생

은 축제에서 창의성과 열정을 통해 불가

능을 가능으로만든모든이의삶을축하

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면서 개회식은

막을 내린다

박칼린 총감독은 신체적 불가능을 극

복한선수들 이들을응원하고도와준 가

족들 본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해 불가능

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학자와 의료진 등

모든이들의삶과열정을조명하고축하할

것이라고설명했다

6일간의 열전 후에 열리는 폐회식은 언

제어디서나조력자들을기억하고인천에

서의 추억을 잊지말아 달라는 의미의 언

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를

주제로진행된다

조직위는 폐회식은 개회식에 많이 들

어가지 않은 한국의 전통현대문화를 접

목한공연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

연예인들을 대거 등장시켜 한류 콘서

트라는 비판을 받은 아시안게임 개폐회

식과는달리개회식 3장에출연할가수김

태우씨를 제외하면 연예인들이 펼치는

공연은거의없을것이라고도덧붙였다

유준규 총연출감독은 김태우씨도 촛

불하나라는 노래의메시지를먼저 선정

하고 나서 가수를 섭외한 것이라며 한

류는당연히훌륭한콘텐츠지만저희메시

지 구현에는 그리 맞지 않았다 폐회식에

가수두팀 정도가더나오긴하는데 철저

히 저희의 메시지에 들어맞는 분들이라

고설명했다

대회 총 예산 799억원 가운데 60억원가

량이 투입되는 개폐회식은 박칼린 총감

독의 지휘 하에 유준규 총연출감독 유미

진의상감독차진엽안무감독등이각 부

문연출을맡는다

42개국선수단 6000여명이참가하는인

천장애인아시안게임은18일개회식을 시

작으로24일까지인천일원에서이어진다

연합뉴스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18일 개막

새 사령탑 체제에 들어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주전경쟁에불이붙는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지휘

하는 대표팀이 오늘 파주NFC(국가대

표트레이닝센터)에소집된다

10일파라과이 14일코스타리카등 2

차례국내평가전을준비하기위해서다

지난달 초 슈틸리케 감독이 선임되고서

선수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다 첫

소집인 만큼 감독 눈에 들기 위한 선수

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틸리케 감독도 주전 경쟁을 적극적으

로장려하는모습을보였다

그는 지난달 1기 슈틸리케호를 공개

하면서 새로부임하면 제로베이스에

서 시작할수밖에없다며 선수들에게

편견 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고 선

언한바있다

경험 많은 선수들에겐 자극제가 되고

대표생활을별로하지않은선수들에게

는 의욕을 불어넣는 발언으로 읽힌다

젊은 피 김승대(포항)는 1기 슈틸리케

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

가운데하나다 김승대는인천아시안게

임 조별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

려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최

근 상승세를 고스란히 성인국가대표로

이어가겠다는각오를다지고있을터다

처음 성인 국가대표로 뽑힌 것 역시

그의 의욕을 불태우는 요인 중 하나다

대표팀 막차를 탄 한교원(전북) 조영철

(카타르SC) 장현수(광저우 부리) 등은

늦게 뽑힌 만큼 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을것으로보인다

이들은 구자철(마인츠) 김진수(호펜

하임)가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며 6일

추가로대표명단에들었다

이동국(전북)과차두리(서울) 등 고참

들의마음가짐도남다르다 이동국은지

난달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센추

리 클럽에 가입했고 차두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2010년 독일 월드컵에 출

전한 베테랑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동

생들과같은출발선에서야하는처지라

노장의투혼을보여야만한다

대표팀에서 에이스 노릇을 해오던

유럽파태극전사들도마음을놓을수는

없다

이번 대표팀에는 손흥민(레버쿠젠)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박

주호(마인츠) 등이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슈틸리케감독의의지로

봤을 때 훈련 태도나 컨디션 등에 따라

이들도붙박이주전자리를보장받지못

할여지는있어안심할수없다

한편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은 1기

슈틸리케호 소집훈련을위해 6일인천

국제공항을통해입국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첫소집10일 파라과이14일 코스타리카

훈련태도컨디션따라주전기용치열한경쟁예고

누가 잘하는지

감독이보고있다

42개국 6000명 참가6일 개폐회식제작발표회

박칼린개폐회식감독 선수들과조력자열정조명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6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배우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프리메

라리가홈경기에서세번째골을터트린뒤환호하고있다호날두는프리메라리가에서

6시즌동안개인통산22번째해트트릭을작성하며최다타이기록을세웠다 연합뉴스

화순초등학교 야구부(감독 심정진)

가 제39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

회우승을차지했다

화순초는 최근 여수 진남야구장에

서끝난대회결승전에서순천남산초

를 175로꺾고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야구협회가 주관했으

며 6개팀이 참가해승부를펼쳤다 서

용위(화순초 5년)는 이번대회최우수

선수(MVP)로뽑혔다

화순조성수기자css@

화순초야구부전남학생체전우승

순천남산초 175 꺾어

호날두 22번째해트트릭


